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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곰치를구입하고있는주민들.

뭉툭하고물렁물렁…못생겨도맛은으뜸

익은김치넣어칼칼하게끓인곰치국일품

단백질 필수아미노산풍부…해장에좋아

◇비슷하게생겨도이름은제각각=곰치국은어부들이배에서

곰치와김치를넣고끓여 먹던 문화에서 이어져 왔다고 전해진

다.그래서밤샘조업을마친고깃배들이새벽녘항구로들어와

풀어놓은곰치로바로끓인포구식당가에서먹어야제맛이라고

한다.찬바람은시장기에지친여행객들에게입맛을돋우는반찬

이다.

곰치국의재료는 꼼치류로지역에따라부르는이름이다양

하다.가령꼼치를 물메기 , 미거지 , 물미거지로부르기도하

고 미거지를 물메기 , 물곰 , 곰치 , 물텀벙으로, 물메기를

곰치 , 곰치새끼 등으로부르기로한다.

꼼치류는생김새가비슷하고같은종이라할지라도지역또는

성장크기에따라형태와색깔이다양하기때문에구분하기가힘

들다.오죽하면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2018년구분하기쉽게포

스터까지배부했다.

이중우리가흔히곰치국이라고먹는것이꼼치또는미거지

다. 미거지는동해안에만잡히는것이특징이며그가격도꼼치

보다비싸게형성돼있다. 미거지가나는곳에서는표준명보다

는물곰,곰치,물텀벙이라는이름으로많이불리며지역별미로

유명하다.

미거지는대형종으로서최대 91㎝까지자라고주로겨울철에

많이먹지만다른계절에도이물고기만잡으러가는어선이있

을정도로인기가많다.

꼼치는크기가 50㎝가량되며머리가뭉툭하고몸이물렁물렁

하고눈이작아서매우우스꽝스러운모습이다.산란기가겨울인

데12월에서다음해3월까지연안으로몰려와서산란을한다.꼼

치의알은물체에달라붙는점착란으로써해조류나어구등에알

덩어리가잘붙는성질을갖고있다.꼼치는성장이매우빨라서

부화후만 1년만되면수컷은 40㎝,암컷은32㎝까지자라며수

명은1년으로추정된다.이렇게성장이빠른것은체성분이다른

어류에비해치밀하지못하고수분성분이많아서가능한것으로

보인다.

◇담백한맛일품…김치가함께라면 금상첨화 =지난해겨울

한마리에10만원안팎이던곰치가올해는어획량이늘며만원이

하로떨어졌다.동해시에따르면2020년어획량은8만8748kg이

었지만2021년에는41만126kg으로늘었다.사정이이렇다보니

묵호항일대에는좌판에곰치를보는것도어렵지않은일이됐

다.제철은제철이다.

지금은맛이담백하고깔끔해인기가많아졌다.그래도애주가

라면푹익은김치를넣어한솥칼칼하게끓인곰치국이제맛이

라고치켜세운다.너무부드러워흐물흐물한식감은처음엔어색

할지몰라도호로록삼켜먹으면이만한맛이또없다. 또맛도

맛이거니와기본적으로저지방고단백질식품으로비타민도풍

부해맛과효능, 두마리토끼를모두잡은음식이다. 곰치는특

히지방이적고단백질함량이높으며각종비타민에필수아미

노산등영양분이풍부하다.또칼슘,철분이많아서술독을풀어

주는효능도탁월하다.

지역마다입맛이달라음식의맛을내는방법도차이가있다.

남해안에서는곰치탕을끓일때강원도와달리무만넣어서담백

한하얀국물을우려낸다고한다.동해안에서는김치에서시원한

국물맛을낸다.집마다다른김치맛이곰치국맛을결정한다는

말이돌정도다. 여기에대파와다진마늘, 고춧가루등을넣고

소금을간을맞추면된다.

정약전은자산어보에서표현한것이눈에띈다.자산어보에는

살점이매우연하고뼈도무르다. 맛은싱겁고, 곧잘술병을고

친다고기록돼있다.바쁘게살아가며술잔에삶의시름을털어

버리는후손들을위한자상한배려로까지읽힌다.아니면정약전

선생은진정한애주가였을것이다.그래서애주가들은시원한국

물도국물이지만곰치본연의부드러운살점과미끄러운껍질이

공존하는별난맛이찬바람이불면떠올리게한다고말한다.순

두부와같은부드러운속살과 몸을 녹이는 따뜻하고 시원한 국

물.애주가가아니라도생각나는것은당연할것이다.

온몸이더으슬거리는시기다.여러세상소식에술이당기는

시절이라지만입맛까지잃어서는안된다.한때는너무흔했다지

만이제감히 전국구로몸값을한껏올린곰치의제모습을만

나볼시간이다. 맛을볼려면역시제철에고향집에서맛보는것

이최고일것이다. 미거지와꼼치모두이름부터생김새까지 못

생겼다라는말에숨은속살을고향동해에서는한껏만날수있

다. /강원일보=김천열기자

/사진=강원동해시 강원일보사진부

시원담백 뜨끈한곰치국…동해의겨울맛

곰치국한상차림.

동해시의겨울은맛있다.

봄여름가을겨울사계절어느계절특별하지않은제철이없지만

그래도차디찬겨울바람을맞으며후루룩마시는따뜻한곰치국한그릇이면세상의온갖시름도다내려놓은듯하다.

흔하고못생긴생김새로어부들조차외면하던곰치는 특별한먹거리로변신해동해를찾는이들에게겨울의맛을선물하고있다.

동해안의한항구에어민들이잡아온곰치가가득하다.


